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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군대의 메시아닉 군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호소하며… 

 
이스라엘 군대는 성경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의 예언에 있어서도 그 역할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군엔 200 여명의 

메시아닉 유대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슈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연결되는 구절들을 생각해봅시다.  

 

여호수아 5 장에서 우리는 예슈아(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나시기 전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오신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 분의 군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6 장에서, 엘리사는 종의 눈이 열리기를 구합니다. 그는 주님의 천군(天軍)을 보게 

되지만, 군대 장관은 뵙지 못했죠. 

 

요한 계시록 19 장에 보면, 하늘의 군대와 군대 장관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지만, 땅의 전투는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가랴 14 장에는 지상에서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을 놓고 싸우시는 모습이 나오지만, 하늘의 

군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5 장에서는 천사들로 이뤄진 하늘의 군대와 지상의 이스라엘 군대가 합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지구 상의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는 거대한 전쟁의 

최고조에서 재림하시는 예슈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전쟁에는 지상의 측면과 

천상의 측면이 있습니다. 예슈아의 하늘 군대는 이 땅의 이스라엘 군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고리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군의 유대인 병사들(특별히 간부들) 중 예슈아를 믿는 

이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18 세가 되면 대부분 입대를 합니다.  

 

지난 1-20 년간,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정직과 애국심, 그리고 성실함으로 군대에서 좋은 

평판을 쌓아왔습니다. 군대는 종교가 아니라 병사들의 수행 능력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겐 신앙을 평가 받을 만한 공개적인 장이 주어진 것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인격과 성품에서 나오는 행위로 말입니다. 

 



반면, 군대엔 ‘영적’인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전투 자체의 본질 탓에 군대는 사랑과 

민감함이 아닌, 능력과 힘이라는 하위 문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거듭난 메시아닉 

군사들은 어려운 입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자비와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도록 부르심 받았는데, 다른 이들은 때로 육욕적이고 이웃을 돌보지 않으며, 잔인하기까지 

하니까요.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윗과 요압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다윗은 “요압과 그 

무리들이 제게 너무 모질게 굽니다”라고 부르짖습니다(삼하 3). 저는 불현듯 왜 이러한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군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예표입니다. 요압은 ‘영적이지 못한’ 병사를 

나타내고요.  

 

요압과 그 부류의 군사들은, 비록 옳은 영의 인도를 받은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압은 군대를 인도하여 주께 많은 승리를 올려 드렸고, 

심지어 예루살렘 정복도 그의 공이었습니다(대상 11). 한편 요압은 무고한 사령관 둘을 

죽였고, 마침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반역하는 데에 일조했습니다(왕상 1).  

 

제가 믿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 군대의 메시아닉 성도들은, 다윗과 여호수아 같은 성경의 

영웅들과 마찬가지로, 예슈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의 인도가 이스라엘 군과 항상 함께하여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에 기록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2. 믿는 군사들 개개인의 인격으로 증명되어 메시아 예슈아의 복음이 군인들 가운데 

편만하도록  

3. 메시아닉 군사들이 기도와 성경 공부,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4. 가장 높은 계급에서 현역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섬기고 있는 메시아닉 장교 헤지를 

위하여 

 

이번 하누카 주간에 저희 사역에 열매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1. 크파르 사바에 위치한 마아얀 공동체에서 200 명의 메시아닉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전국에서 모여 하누카를 기념했습니다. 리란 S 가 찬양을 인도했고, 

엘리 B 는 회의를 주도했으며 다니엘 G 는 하누카 의식을 인도했습니다. 

프레디가 짧은 메시지를 전했고, 모두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2. 전국 규모의 청소년 수련회 ‘카찌르(추수)’가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열려, 

180 명의 청소년과 상담가들의 참여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다비드와 엘리가 

찬양을 인도했고, 대니와 마이크, 에탄과 아셰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탄이 

지도한 간사진은 청소년 사역을 놀랍게 감당해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청소년들의 모임이 성장하며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3. 마이크가 이끄는 “이사야 19 장의 비전” 사절단이 터키인, 아르메니아인, 

쿠르드인,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안전하고 성공적인 복음 전도와 ‘다리 

놓기’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터키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의 연합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현지 복음 전도, 히브리어로 이어가는 예언적 찬양과 기도, 제자 

훈련과 영적 무장, 메시아닉 공동체 개척, 그리고 이스라엘 성도들 대상의 전략적이고 강력한 

구제 사역에 기도와 헌금으로 계속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번역: 고병현 


